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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표요지 

“호란” 이란, 한반도에서는 청나라 홍타이지의 두 차례에 걸친 조선 침략으로 이해되고 있다. 이 

호란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상태다. 그 원인은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 

있는데, 관련자료가 명, 청, 조선왕조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, 또한 그 자료들이 중국어, 

만주어, 몽골어 등 복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 중국사, 한국사와 같은 틀에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 

것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. 최근 주로 만주어사료를 이용한 청조사연구의 발전으로 이러한 

과제는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호란의 실태 해명은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. 본 발표에서는 

최근의 한국에 있어서의 호란연구를 소개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호란 이해에 대한 문제점을 두 

가지 지적하고자 한다. 하나는 제 1 차 침략시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“정묘화약”에 관한 것이며, 

또 하나는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외교관 박란영의 제 2 차 침입시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. 이 

두 개의 문제는 어느 것이나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호란연구에 있어서의 자료의 중층성과 

다양성이라는 주의점을 이해하기 위한 최상의 재료를 제공해 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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